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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기업의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 다시 생각하게 한다.

흔히, 중국 사람은 대륙기질의 대인이고 일본은 섬나라 근성의 소인이라고 평가한다. 한국 사람은 아마도 중간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화학시장 현실을 볼 때 과연 중국은 대국이고 일본은 소국이며 한국은 대륙적 기질과 해양성을 겸비하고 있을

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을 외치면서 경제부흥에 힘쓴 결과 오늘날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데 성

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DP가 이미 세계 2위로 올라섰고 5-6년 후에는 미국까지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정책을 들여다보면 과연 미국을 앞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 중반부

터 최근까지 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해온 후유증이라고 하나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성장률이 크게 둔

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중국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혹평할 정도이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에서 멈출 것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 한국의 일부 어리석은 망상주의자들을 제외하

고는… 중국은 GDP가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앞으로 연평균 5-6% 수준으로 성장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하기 때

문이다. 미국을 제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은 어떠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도 부족해 강제로 한국을 병합함으로써 치욕적인 36년 세월을 보내게 했으니 

원수도 더 이상 없는 철천지원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문물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중국을 집어삼키

고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잃

어버린 20년을 보내고서도 오늘날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위치를 지키고 있고 아시아 패권을 놓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도 한국전쟁을 발판삼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전자강국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전

자,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화학소재를 일본이 개발·생산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산업혁명이 가능했겠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자는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왜 일본을 선택했을까 의문을 던진다고 한다. 

미국은 한때 미국을 직접 침략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을 지렛대로 아시아 지배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

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은 죽었다고 생각할 때도 한국은 가능성이 없지만 일본은 활용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을 침략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저력을 인정한 것이다.

중국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때 영원한 내수시장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한-중 FTA를 체결하면 석유화학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 이상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자급화를 넘

어 머지않아 석유화학제품 수출 공세를 본격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이 시들어가고 아시아 화학대국 위치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범용 생

산을 줄이고 있을 뿐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은 여전히 세계시장을 호령하고 있다.

우리가 오만에 빠져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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